
<보도내용>

□ 2026.6.28. 매일경제는 ｢[단독] 초과세수 일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, 
세수펑크 대비한 ‘재정 댐’ 마련 검토｣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는 막대한 초과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
향후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기금 성격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
적극 검토하고 있다.”며 “미래 산업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공급하되, 초과
세수 중 일부를 별도로 떼어 향후 세수결손이나 재정 충격에 대응하는 
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□ 2026.6.28. 서울신문은 ｢[단독] GPU 사고, 적금 보태고… 반도체 초과세수 
AI・청년에 쓴다｣ 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・
인공지능 투자,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형성,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
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.”며 
“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
인공지능(AGI) 개발,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
계획”이고, “청년미래적금과 우리아이자립펀드, K-뉴딜 아카데미 등 미래 
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투자방안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
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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